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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잡해진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에 주목하여,
체계적인 척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실태를 조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소비자 재
무관리역량 측정 척도를 이용하여 대규모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 점수와 역량
총점의 개략적 모습을 살펴보고, 개인의 특성, 재무적 특성,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점수를 분석하였
다.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45명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주요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관리역량 총점은 100점 만점에 평균 63.14점을 나타내
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성요인별로는 지식역량 점수가 가장 높고 기능역량 점수가 가장 낮아 실천적 역량
의 부족이 입증되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영역의 역량 점수가 가장 높았고 노후설계 및 위험
관리에 관련된 역량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둘째, 개인적 특성과 재무관리역량 수준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사
람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구성요인별 역량 점수 및 역량총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지역에 따라서
는 태도나 지식 등 인지적 측면의 역량은 서울 외 수도권과 중소도시/읍면부 거주자가 더 우수한 점수를 나타낸 반
면, 기능역량은 서울시와 광역시 거주자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셋째, 재무적 특성과 재무관리역량 수준 간 관계를 고찰한 결과, 생활비 수준이 높을수록, 저축투자를 많이 할수
록, 저축성향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 태도, 지식, 기능역량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금융자산 및 부동
산이 많을수록, 소득 및 생활비 대비 금융자산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액수가 기준을 충족
시키는 경우, 그리고 투자성향지표와 유동성지표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기능역량이 우수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중~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만
족도 점수에 따라 재무관리역량 수준에도 차이가 있어서 객관적․주관적 재무적 특성이 더 나은 사람들이 재무관리
역량 수준도 더 우수하였다.
다섯째, 재무적 특성과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을 살펴본 결과들로부터, 소비자의 재무적 복지에 가장
긴밀한 연관이 있는 구성요인은 기능역량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실천적 역량에 초점을 둔 금융교육 및 정책의 고안, 재무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강조, 기능역량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원 및 인프라에의 접근성 확보, 재무적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무관리역량 증진 필요성, 체계적으로 재무관리의 실천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
는 정책의 고안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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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소비
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요건이며 나
아가 시장경제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원
동력이다. 더욱이 오늘날 시장의 국제화 및 기업의
고도화된 마케팅 전략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급변하
는 경제환경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거래
활동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새
로운 소비자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
자의 역할이 과거의 단순 상품 교환에서부터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 및 보이지 않는 서비스 영역
으로까지 확대되고 다양한 판매방법이 등장함으로
인해 거래환경이 진화하면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
에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적응하고 건강한 생활인으
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즉 소비자 역량이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 개인의 역량은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의 기본
이 된다. OECD는 1997년부터 수행된 프로젝트
를 통해 ‘역량’을 특정 분야가 아닌 인간 전체의 삶
과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 역량의 문제가 개인의
전체적인 삶의 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전 세계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즉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적,
개인적 조건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의
내면적 능력인 역량은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흔들
리지 않는 요소로서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에 공헌
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소비자학에서도 소비자
역량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비자와 가계의 가장 근원적 생활영역이라
할 수 있는 재무관리영역에 있어서 소비자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더욱 더 복잡다변화 되었다. 소득관
리와 지출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던 재무관리
영역이 위험관리, 신용관리, 투자영역으로까지 확
대되면서 소비자들의 재무관리 의사결정은 쉽지 않
은 일이 되었다. 특히 길지 않은 시간차를 두고 외
환위기와 전 세계적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급변
한 금융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현
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근본적인
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단순한 경제시스템
하에서의 소비자 재무관리와는 현격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재무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걸맞는
소비자의 능력, 즉 재무관리역량의 필요성이 절실
해진 것이다.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환경 하에서 자주적인 의사
결정 및 올바른 재무관리를 하기 위해 재무관리역
량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재무관리역량을 키
워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는 것이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한 경제생활을 가능
케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비자의 재무
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미비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자 재
무관리역량의 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소비자 재무관리의 중
요성은 거듭 강조되어 왔고(Titus et al. 1989;
김연정, 김순미 1991; 임정빈 외 1998 등) 소비
자의 재무복지와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
들이 어떠한 태도로 재무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어
떤 부분을 잘 알고 잘 모르는지, 또 어떤 영역의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지 등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
어지지 않았다. 기대와 태도가 행동을 바꾼다는 심
리학의 상식에서처럼 소비자의 건전한 재무관리를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소비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2년 3월 지우세요231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된 내면적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재무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내면적
요소로서의 영역인 재무관리역량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건전한 재무관리를 고무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
중 하나로서 현재 우리나라 성인소비자들의 재무관
리역량이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재무관리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은 증대되어 왔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연구
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탐색적인 연구로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현, 최
현자(2011)가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소비자
의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재무관리역량이 소비자의 재
무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혀 재무관리역
량 증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 면밀히 살
펴보기 위하여 그 개념과 세부요소를 규정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그 연구는 소비자의 재무관리
역량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
여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온 유사한 개
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개념화 작업을 수행
하였다. 정확하게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주제
로 한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었기에, 먼저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역량’의 개념을 추출하기 위하여
경영학 인사관리 분야에서의 직무분석에서 빈번히
사용되어 온 역량의 개념들을 참고로 하였고, OECD
에서 정의한 역량의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다음으
로 소비자학적 관점에서 역량에 대해 논의한 소비
자 능력 및 소비자 역량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았
다.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을 규정한 후에는 그 개념
에 근거하여 개념적 모델을 도출하였고 소비자 재
무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또 하
위영역은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2.1 역량 및 소비자역량의 개념
‘역량(competency)’이란 본래 직업훈련이나 교육
학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용어이나, 최근 들어 역
량이라는 것이 소비자학과 같이 근본적으로 인간과
생활에 관심을 갖는 학문 영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OECD(2003)가 역량의 개념을 인간
의 전체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고 규정한 것은, 삶의 복지 향상을 꾀하는 소비자
학으로 하여금 역량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가지도
록 하는 단초가 되었다.
김정현(2011)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정의되어 온
역량의 개념과 소비자학에서 논의되어 온 소비자 능
력 및 소비자 역량의 개념을 토대로 소비자 재무관
리역량의 개념을 규명하였다.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
논의되었던 역량의 개념에서 출발하여(McClelland
1993; Spencer and Spencer 1993; Mirabile
1997),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역량의 개념(OECD
2003) 및 소비자학에서 논의되어 온 유사 개념인 소
비자 능력의 개념(공정거래위원회 2008; California
Adult Competency Survey; 이기춘 1999)을 종
합하여 소비자 역량을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역량
이란 “삶의 어떤 맥락에 있어서 복잡한 요구를 성
공적으로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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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 규정, 구성요인과 하위영역 도출에 이르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김정현(2011)을 참조.
삶과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개인이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
식과 기술 뿐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의
내적요인도 포함하는 것”(p.16)으로 정리되었으며,
소비자 역량이란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장에서 적
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주체적
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소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하는 능력으로서 건전한 소비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태도, 지식, 기능의 총체”
(p.20)라고 규정되었다.
2.2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
1)
김정현(2011)은 전술한 소비자 역량의 개념을 토
대로 하면서 재무관리역량에 관련된 선행연구(FSA
2005)를 추가로 고찰함으로써 소비자 재무관리역
량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앞서 정의한 소비자 역량의 개념을 준용하여 소
비자 재무관리역량을 정의하자면, 넓은 의미로 소
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이란 특정 맥락, 즉 재무환경
혹은 금융환경 하에서 소비자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에
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 보면, 소비자 재무관리역
량이란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시장에서 적
절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환경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건전한 재무관리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재무관리태도, 재
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FSA(2005)에 의하면, 소비자의 재무관리
역량은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술, 재무관리태도
가 결합되어 재무관리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각 요인에는 개인의 경험이나 경제형편, 개인의 성
격이 반영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보다 더 폭넓
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
은 앞서 마련된 소비자 역량 개념으로부터 유추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재무관리에 있어서의 태도, 지식, 기술
(혹은 기능)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이 경제환경 혹은 금융환경이라는 커
다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
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를 종합하여 김정현(2011)에서 제시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재무관
리역량이란 “특정 맥락(금융환경)에서 소비자가 금
융소비자로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에 주
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소비자 개인의 재무관리태
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이 결합되어 건전한
재무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 (p.24)라
고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된 개념에 맞추어
개념적 모델을 그려보고 이후의 작업인 재무관리역
량 구성요인과 하위영역의 규명, 내용요소 구성 등
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척도가 개발되었다.
2.3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 및 하위영역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보다 더 세
부적으로 살펴보고 부족한 내용을 규명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역량을 보다 작은 영역들로 분류한 기존 연
구를 참고로 하였는데, 여기에서 도입된 개념은 “구성
요인(component)” 및 “하위영역(subcategory)”이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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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
구성요인(component)이란 재무관리역량이라는 특
정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이라는 의미로서, 위에서
도출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에 의하면 개인의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은 재무
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며, 이들 3가지는
재무관리역량이 발현되는 지표인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개인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는
행동에 이르도록 하는 준비된 마음가짐 내지는 소
비자가 소비생활의 각 측면에 대해 지니는 우호적
이거나 비우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기춘 1985)으
로 정의되며, 이러한 태도적 요인은 궁극적인 행동
으로 이르게 하는 촉진체가 된다. 태도와 행동 간
관계에 관해서는 소비자학, 경영학, 광고학 및 교
육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태도와 행
동 간 긴밀한 연관성을 규명하는 이론으로 다음의
두 가지 이론이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 Fishbein
and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는 개인의 특정 행위는 의
지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실현되고 의지는 태도나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Ajzen
(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는 개인이 지각한 상황 통제력이 태
도와 함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소비자의 지식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사실, 개념 등
을 의미하고 소비자 행동의 전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서은숙, 장윤옥 2008).
지식은 기억으로부터 이끌어내어지는 것으로서 특
정 행위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면서 인출되는 정보
라 볼 수 있는데, 기억에서 소비자의 저장된 지식
이 정보탐색과 정보처리의 인지적 과정에 강한 영
향을 미치므로 소비자 지식은 소비자 행동을 이해
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Bettman 1979). 지식과 행
동 간 관계에 관한 지식결핍모델(Knowledge Deficit
Model)에 의하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의 수준
은 행동의 의도를 결정한다고 한다(Schultz 2002).
즉 소비자의 지식의 증가가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재무관리에 관련
된 지식의 증가는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기능은 소비활동의 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능력의 하부
영역으로, 소비자의 소비활동에 대한 응용적, 실천적
영역을 뜻한다(김경자, 이기춘 1986). 따라서 이러
한 실천적 요인으로서의 소비자 기능은 결과적으로
행동을 이끌어 내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으로부터, 또 선
행연구들의 뒷받침으로부터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은 소비자의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3.2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하위영역
특정 개념에 대한 하위영역(subcategory)이란 해
당 개념이 하나의 큰 개념이라고 보았을 때 그 하
부에 존재하는 내용적으로 부수적인 영역들을 일컫
는다.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하위영역을 규명하기
위하여 김정현(2011)에서는 소비자 재무관리 및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주제영역에 관련된 선행연
구들을 고찰하여 재무관리역량의 하위영역을 정리
하고 소비자 대상의 재무관리교육의 내용체계를 살
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의 분류(FSA 2005; 공정거
래위원회 2008; Parrotta and Johnson 1998;
Jump$tart 2007; 최현자 외 2003)를 종합하고
재분류하여 [수입과 지출의 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설계, 금융시장
김정현․최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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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이라는 6개의 하위영역
이 도출되었다.
2.4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에 관련된 변수들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은 물론이고 소비자 역량
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탐색적인 수준으로 관련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
자 역량에 관한 연구들로는 공정거래위원회(2008)
및 배순영, 천현진(2011) 등이 있으며, 녹색소비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소비자 역량에 관한 연
구들이 존재한다(손상희 외 2010; 송순영 2010;
이선영, 정순희 2009). 공정거래위원회(2008)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자 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소비자 특성 집단별 역량의 차이를 분석
하였는데, 소비자 역량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
득수준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배순
영, 천현진(2011)은 소비자 역량을 금융역량, 거
래역량, 시민역량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
는데 그 중 금융역량점수가 가장 낮았다. 또 소비
자 역량은 거주지와 성별을 제외한 모든 인구통계
학적 변수(연령, 혼인여부, 직업, 학력, 가계소득)
에 따라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30대이
면서, 기혼이고, 전문직, 경영․관리직, 사무직에
종사하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과 소득 500만원 이
상을 가진 사람이 소비자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금융역량에 대한 분석에서도 역시 거주지와
성별을 제외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집
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개인이 가진 여
러 특성들과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또한 연관이 있
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을 파
악한 후 그것이 소비자 특성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
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비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른 재
무관리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2-1: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
리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2-2: 소비자의 재무적 특성(단순지표, 재무
비율)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수준은 어
떠한가?
2-3: 소비자의 주관적 만족도(생활수준 만




본 연구에서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김정현, 최현자(2011)에서 개발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정현, 최현자
(2011)는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 정의하고 문헌고
찰을 통해 내용요소를 추출한 다음 전문가 집단 조
사인 델파이법을 통해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그
다음 선정된 내용요소에 대응되도록 문항을 구성하
고, 서베이 데이터를 확보하여 Nunnally(1978)
의 측정타당화 과정을 통한 문항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관리태도
22문항, 재무관리지식 44문항, 재무관리기능 40
문항의 총 106개 문항으로 구성된 소비자 재무관
리역량 척도가 완성되었다. <표 1>은 개발된 척도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a3. 비교구매와 계획적 지출습관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중요한 요
인이라 생각한다.
a5. 예산만 잘 세워두어도 윤택한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g2.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에는 실질소득은 점
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x)
g5. 지출계획을 세울 때, 선택적 지출보다는
필수적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o)
g8. 예산을 세울 때, 대출받을 돈도 수입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x)
m4. 나는 가계부나 금전출납부를 일목요연하게 작
성할 수 있다.
m6. 나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비해 비상금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파
악할 수 있다.
m8. 나는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액수와 납부시
기를 알고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신용과
부채 관리
b4. 신용도가 낮아도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
b8. 과도한 빚 때문에 파산자가 되
더라도, 결국은 빚으로부터 해방
되는 것이므로 나쁘지 않다고 생
각한다. (-)
h4.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신용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은 더 많이 든다. (o)
h7.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라면 신용등급도 비슷하다. (x)
h11. 연체가 잦아도 소액이라면 금융채무불이
행자(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는다. (x)
n1. 신용을 사용할 때 이자율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신용사용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n5. 부채의 원리금이 ooo만원이고 상환기간이 △△
개월 이라면, 월 상환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
n10. 나의 신용등급이 낮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저축과
투자
c1.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에 저축
을 한다는 것이 부질없이 느껴진
다. (-)
c5. 지금 돈을 아껴서 불리는 것보
다 현재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분 좋은 일이다.
(-)
i3. ①매월 50만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하는 것
과, ②매월 100만원씩 5년을 저축하는 것, 이
중 더 많은 돈이 모이는 경우는 ② 이다. (x)
i5.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될 경우, 장기 금융
상품 보다는 단기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
이 좋다. (o)
i11. 적립식펀드투자는 일반적인 주식투자에
비해 위험분산효과가 크다. (o)
o5. 금리나 환율변동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예상될 때,
발빠르게 대처하여 내 재산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o8. 나의 투자 목표(예, 단기여유자금운용-자녀교육
자금마련)에 맞는 투자상품(예, CMA-적립식펀
드)을 선택할 수 있다.
o9. 투자안을 선택할 때,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을 대충이라도 계산할 수 있다.
위험관리와
보험
d2. 내 재산에 손해가 날지도 모르
는 위험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
워두어야 한다.
d3.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때문에 보험에 드는 것이 아깝다
는 생각이 든다. (-)
j1. 주식이나 부동산 등 내가 가진 자산의 가
치가 하락할 위험도 보험으로써 대비할 수
있다. (x)
j5.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보
험금은 실적배당이다. (o)
p2. 지금 당장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자동차보유자
의 경우), 연금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면, 그 절
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p4. 보험상품에 관련된 리플렛이나 웹사이트를 통
해, 보험상품 정보를 어려움 없이 탐색할 수 있다.
p5. 보험에 가입할 때 보상범위와 한도, 효력발생시
기를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노후설계
e1. 나는 아직은 은퇴기를 대비한
재무설계가 필요하지 않다. (-)
e2.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국
민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지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
k1. 전문가로부터 은퇴설계를 받아 두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포트폴리오나 목표액수 등을
되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x)
k4. 은퇴자금투자는 많은 액수보다는 장기간
불입이 더 효과적이다. (o)
k5.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안정적이므
로 개인적으로 연금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
아도 된다. (x)
q2. 나는 은퇴대비자금으로, 저축이나 부동산 뿐 아
니라 각종 연금 형태의 재원이 다양하게 마련하였
거나 마련할 수 있다.
q3. 나는 나의 은퇴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다.
q5. 노후에 내 재산을 분배할 증여/상속 계획이 이
미 되어 있거나, 관련 계획을 개략적으로나마 스




f2. 나의 재무적 건전성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f5. 5년 후 혹은 10년 후 내 재정
상태가 어떨지 생각해 보는 것은
성공적인 재무관리에 도움이 된다.
l1.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다소 위험하더라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일반은
행보다는 저축은행으로 가는 것이 낫다. (o)
l5. 가구주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재무목표가
달라지므로 재무설계안 또한 달라진다. (o)
l7. 금리 상승이 예상될 경우 대출을 적극 활
용하는 방향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저축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재무관리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 (x)
r1. 한 곳의 금융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금의
목표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별할
수 있다.
r4. 시기에 따라 적합한 재무목표(예: 주택마련, 자
녀교육, 노후준비 등)를 설정할 수 있다.
r7. 인플레이션, 금리변동, 환율변동 등 금융환경변
화에 따라 달라지는 재무관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표 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의 대표 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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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 문항 몇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3.2.2 분석자료의 수집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대규모 온라인 서베이가 수행되었다. 설문
지는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이외에도 인구통계적 정보와 재무적 특성 정보, 생
활수준 및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문
항들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으로는 만 20세 이상
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소비자로서 모집
단(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인 소
비자)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사
자료는 2010년 9월 15일부터 9월 27일에 걸쳐
조사전문기관인 INR plus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
집되었으며, 1,045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3.2.3 분석방법
[연구문제 1]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
량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수준이며 각 하위영역 및
구성요인별 점수는 어떠한지를 고찰하는 내용으로
이를 규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2]는 소비자의 개인적 및 재무
적 특성, 그리고 주관적 만족도 수준에 따라 재무
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 점수 및 총점에 차이가 있
는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집단 간 비교분석 및 사후
검증법이 이용되었다.
Ⅳ.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를 보면, 조사대상자 분포는 여자가 남자
보다 약간 더 많고, 기혼과 미혼의 비율이 절반 정
도이며, 거주지역별 분포도 모집단의 분포와 유사
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는 모집단에 비해
50대 이상의 비율이 적은 편이며 학력 분포 상으
로도 고학력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자료 수집이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이루어진 것
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50대 이상 응답자 중에는
50대가 91명, 60대가 8명을 차지하여, 사실상 50
대 응답자가 대다수였다. 가구원 수를 보면 4인 가
구가 가장 많았고 평균 가구원 수는 3.43명으로
우리나라 전 가계의 평균 가구원 수와 거의 일치하
였다. 직업은 봉급생활자가 다수를 이루면서 주부
를 비롯한 무직자의 비율도 적지 않았으며, 주거점
유형태는 모집단의 비율(통계청 가계조사 2009;
http://kosis.kr/)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3>은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을 나타낸 것
으로, 응답자들은 소득이나 지출 및 부채에 관련된
질문에 비하여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관련된 질문에
서는 다소 높은 결측율을 보였다. 월소득 평균은
368만원 선으로 우리나라 전국 1인 이상 가계의
평균 월소득인 310만원(2010년 2/4분기 가계동
향조사; http://kosis.kr/)에 비할 때 높은 수준
을 보였지만, 월생활비는 전국 자료의 1인 이상 가
계의 소비지출액수인 192만원에 비교적 근접한 값
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 조사대상의 분포상 고학력
자와 젊은 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다는 점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 중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 가계수지는 평균값, 중위수, 최빈
값 등이 모두 0.5 선으로,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
이 소득 중 절반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저축이나 투자에 유입되는 액수는 평균 109
만원, 금융자산의 평균은 1억 3천만원 정도로서
모집단의 금융자산 평균인 5,744만원(2006년 가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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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하 169 (16.17)
30대 344 (32.92)
전문대졸이하 193 (18.47)40대 270 (25.84)




( 9.42) 대학원이상 116 (11.1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의 배우자 230 (22.01) 전세 254 (24.31)
가구주의 자녀 392 (37.51) 월세 88 ( 8.42)
가구주의 부모 6 ( 0.57) 무상거주 105 (10.05)
직업 가구원 수
1명 90 ( 8.61)
봉급생활자 649 (66.41) 2명 113 (10.81)
자영업자 96 ( 9.19) 3명 287 (27.46)
대학/대학원생 96 ( 9.19) 4명 403 (38.56)
무직(주부포함) 150 (14.35) 5명 이상 152 (14.55)




<표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N=1,045)
계자산조사; http://kosis.kr/)에 비해 훨씬 많고 이
를 물가상승률(연 3% 가정)을 반영하여 2010년의
수준으로 환산해 보아도 본 조사대상자들의 금융자
산 액수가 모집단의 2배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
의 경우 2006년 가계자산조사의 평균 부동산 액수
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값과 거의 비슷한데, 이러
한 현상도 역시 노년층의 비율이 적은 본 조사대상
의 특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부채총액의 평균은 3,229만원으로서 가계자산조
사의 결과와 비슷하였고 월부채상환액 평균은 33
만원 정도였다. 월소득 중 월부채상환액으로 계산된
단기부채부담의 평균은 0.09로서 최현자(1996)의
평균 부채부담인 0.10과는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
만 성영애, 양세정(1995)의 0.13보다는 적었는
데, 이는 성영애, 양세정(1995)의 경우 도시가계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이다.
4.2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실태
본 절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수준
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수치를 검토
김정현․최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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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0.50 0.50 0.02 1.00
월 저축 투자 1,018 27
109.43
(98.18)












0 0 0 70,000
월 부채상환액 1,045 0
33.43
(71.57)




0 0 0.00 3.00
* 가계수지 = 월평균생활비/월평균소득
** 단기부채부담 =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소득
<표 3>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
(단위: 명/만원)
하였는데, 하나는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원점수이
고 다른 하나는 백분위 점수로 표준화된 점수이다.
태도 문항과 기능 문항은 5점 리커트로 측정되었
지만 지식 문항은 O/X로 측정되어 응답의 범주가
상이하고 하위영역별로 구성 문항의 수도 각기 다
르기 때문에 구성요인별/하위영역별 역량 점수를
비교할 때 원점수를 기준으로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각 영역별 점수를 합리적으로 비
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로 표준화된 점수가
필요하다.
4.2.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점수의 전체적 분포
<표 4>는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원점수의 분포를
나타낸다. 재무관리태도는 22개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어 재무관리태도 점수는 22점~11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재무관리태도의 평균 점수
는 77.21점이고 중위수도 이와 유사하였다. 재무
관리지식은 44개의 O/X 척도(오답:0점~정답:1점)
로 이루어져 있어 점수의 범위는 0점~44점 사이
이다. 재무관리지식의 평균 점수는 30.32점이고 중
위수는 31점으로 유사하다. 재무관리기능은 재무
관리태도와 마찬가지로 5점 척도 문항 40개로 이
루어진 것으로 점수는 40점~200점 범위이다. 재
무관리기능의 평균 점수는 132.62점이고 중위수는
131점이다. 여기에서의 총점은 재무관리태도, 지
식, 기능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범위는 62점~354
점이며 평균 250.15점, 중위수 237점, 최소값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237.00 158.00 338.00 219.00 258.00




























62.60 37.93 92.99 55.20 70.24
<표 5>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점수 : 백분위 점수
158점이고 최대값은 338점에 이른다.
이들 점수는 공통적으로 평균과 중위수가 서로 비
슷하고, 최소값, 최대값 및 사분위수의 위치를 가
늠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점수만으로는 그 수준의 높고 낮
음을 평가하거나 구성요인들을 상호 간에 비교해
보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각 구성요인별/하위영역별 점수를 0
점~100점 사이에 분포하는 백분위 점수로 표준화
시켜 역량 점수의 수준을 파악하고 상호 간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백분위로 표준화된
점수를 구하는 공식은 식(1)과 같으며, 이후에 제





<표 5>를 보면, 재무관리역량 각 구성요인들의
평균값은 모두 50점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1사분
위의 점수도 모두 50점보다 높다. 구성요인별 평
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지식 점수가 가장 높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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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5.00 71.43 58.33 65.12










62.50 77.78 56.25 59.65










62.50 70.00 57.14 59.26










60.00 75.00 58.33 60.42










50.00 71.43 54.17 56.41











62.50 71.43 57.14 60.78
62.50 57.14 53.57 56.86
① 평균(표준편차) / ② 중위수 / ③ 최빈값
<표 6>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영역별 비교
도 점수는 그 다음이고 이상 점수가 가장 낮으며,
중위수 또한 지식 점수는 69.46점인데 비해 태도
점수는 62.29점, 이상 점수는 56.75점으로 저조
한 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재무관리
에 있어 지식역량 수준에 비해 태도역량이나 기능
역량 측면은 부족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2008) 연구의 재무역량
부문의 경우 지식역량점수(50.54점)에 비해 실천
역량점수(60.43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
연구에서는 재무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이 총 15개
이고 이 중 실천역량에 관련된 문항이 6개였는데
이들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재무 관련 기사를 관
심있게 본다” 혹은 “나는 계획에 없던 지출을 하지
않는다” 등으로 규범성이 강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
어, 응답자들이 본인의 실제 행태와는 괴리가 있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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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 제시되는 재무관리역량 점수 관련 논의들은 모두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관리역량 총점은 개인의 재무관리역량 구성
요인별 백분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서,
100점 만점에 평균 63.14점을 나타내었으며 최소
값 37.93점부터 최대값 92.99점에 이르는 점수를
나타내었다.
4.2.2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하위영
역별 점수
<표 6>은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하
위영역별 역량의 백분위 환산 점수를 나타낸다.2)
구성요인별로 보면, 6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지식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능 요인의 점수가 가장
낮으면서 점수대가 50점대에 머물고 있다. 하위영
역별로 보면, 재무관리태도, 지식, 기능 모든 요인
에서 수입과 지출의 관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노후설계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다. 노후설계 다음
으로 점수가 낮은 영역은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과
저축과 투자 영역이다. 즉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재
무관리에 있어서 지식역량을 뒷받침할 만큼의 태도
나 기능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가계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역량은 우수하지만 노후설계 영역
과 보험 영역과 같은 미래의 위험관리에 해당되는
영역의 역량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4.3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본 절에서는 소비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각
구성요인별 재무관리역량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
보았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특성이란 개인적 특성,
재무적 특성 및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족
도로 대변되는 주관적 만족도를 일컫는다.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또 재무적 특성
및 주관적 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별로
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및 역량총점의 차이
를 고찰하였다. 이 때 재무적 특성 중의 단순지표
와 주관적 만족도 변수는 그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재무비율은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가의 여부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별 재무관리역량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4.3.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표 7>은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 집단별 재
무관리역량 수준의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기능역량에만 차이가 있어서 여
성에 비해 남성이 기능역량이 더 잘 갖추어진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지식역량에만 차이가 있
어 30대 이상인 경우에 지식역량이 높아졌다. 직
업군별로는 학생일 경우 지식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모든 구성요인별 역
량에 차이를 드러내어 학력이 높아질수록 태도, 지
식, 기능역량의 수준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가구원 수는 3인이거나 4인일 경우 태도역량과 지
식역량이 높아졌고, 주거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월세
거주자가 기능역량에서 저조한 점수를 나타내어 그
들의 실천능력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재무환경을
짐작할 수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
는데, 지식역량의 경우는 수도권 거주자와 중소도
시/읍면부 거주자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기능역량의 경우는 서울시 거주자와 광역시 거주자
가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서울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 거주자들이 지식역량은 상대적으로 저조
김정현․최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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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집단구분 (%) 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역량총점
성별
남 (48.52) 62.52 69.86 59.18 63.85
여 (51.48) 62.99 68.12 56.63 62.48
t값 -0.23 1.91 3.03** 2.28*
연령
20대 (31.77) 61.83 65.38 a 57.67 61.63 a
30대 (32.92) 62.13 69.47 b 57.79 63.13 ab
40대 (25.84) 64.31 72.42 b 58.04 64.93 b
50대 이상 ( 9.47) 62.19 69.78 b 58.32 63.43 ab
F값 2.40 12.06*** 0.08 5.79***
직업
봉급생활자 (66.41) 63.12 69.57 a 58.60 63.76 a
자영업자 ( 9.19) 60.44 68.88 a 57.66 62.33 ab
대학/대학원생 ( 9.19) 62.46 64.91 b 56.20 61.19 b
무직(주부)/기타(15.22) 61.75 68.81 a 55.80 62.12 ab
F값 1.66 2.82* 2.37 3.0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17) 60.77 a 65.35 a 54.39 a 60.17 a
전문대졸 이하 (18.47) 60.83 a 66.23 a 56.69 ab 61.25 a
대졸 이하 (54.26) 63.38 ab 70.61 b 59.01 b 64.33 b
대학원 이상 (11.10) 64.46 b 70.74 b 59.28 b 64.83 b
F값 4.27** 8.67*** 5.96*** 12.00***
가구원 수
1인 ( 8.61) 61.76 ab 68.99 abc 56.43 62.39
2인 (10.81) 59.47 a 66.78 ab 58.63 61.63
3인 (27.46) 63.07 b 69.52 bc 57.87 63.49
4인 (38.56) 63.49 b 70.41 c 57.66 63.85
5인 이상 (14.55) 62.23 b 65.70 a 58.67 62.20
F값 2.61* 3.57** 0.49 1.80
주거점유
형태
자가 (57.22) 62.28 68.89 58.64 a 63.27
전세 (24.31) 62.90 68.76 57.68 a 63.11
월세 ( 8.42) 61.46 68.88 53.37 b 61.23
무상거주 (10.05) 64.70 69.95 57.65 a 64.10
F값 1.46 0.18 3.88** 1.50
거주지역
서울시 (35.31) 62.70 68.38 ab 59.57 a 63.55
서울 외 수도권(18.76) 63.12 69.90 bc 56.27 b 63.10
광역시 (26.99) 61.32 66.97 a 58.02 ab 62.11
중소도시/읍면 (18.95) 63.75 71.96 b 56.03 b 63.91
F값 1.72 4.93** 4.05** 1.69
결혼상태
기혼 (53.97) 63.22 70.03 58.37 63.88
미혼 (46.03) 61.88 67.71 57.27 62.29
t값 1.75 2.55* 1.31 2.63**
전체 평균 62.61 68.96 57.86 63.14
* p<.05, ** p<.01, *** p<.001
<표 7> 개인적 특성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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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면 기능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으로, 이는 재무
관리역량의 구성요인 중 실행과 관련되는 기능적
역량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외부적 요인들의 풍부
함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개인이 재
무관리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 기회가 다양하고
충분할 때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이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의 경우에 높은 수준
의 지식역량 점수를 나타내어 재무관리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실제 경험 및 스스로에게
부여되는 책임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 가지 구성요인별 역량 점수에서 모두 차이를
드러낸 개인적 특성은 학력으로, 학력이 높아질수
록 태도, 지식, 기능역량 모두가 높아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재무관리역량의 증진을 위한 교육과
학습의 중요한 역할을 짐작하게 하였다.
4.3.2 재무적 특성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개인의 재무적 특성은 그가 가진 재무관리역량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개인
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
점수 및 총점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단순지표와 함께 재무비율도 고찰하였
는데, 이는 개인 및 가계의 재무적 복지를 측정하
는 데 있어 단일한 절대 액수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며 두 가지 이상의 재무적 특성의 조합인 재
무비율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한 관찰이 가능하다
(최현자 외 2003)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된 재무비율로는 관련 선행연구들
(김민정, 최현자 2007; 최현자 외 2003; 배미경







단순지표로서의 재무적 특성은 그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집단을 나누었는데, 해당 재무적 특
성의 4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1사분위 이하인 경
우를 ‘하’ 집단, 3사분위 이상인 경우를 ‘상’ 집단,
그 사이인 경우를 ‘중’ 집단이라 하였다. 단, 부채
총액과 월부채상환액의 액수는 0원인 경우가 많았
으므로, 0원인 사람들을 모두 ‘하’ 집단으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하위 50%를 ‘중’ 집단으로, 상위
50%를 ‘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재무비율로서의 재무적 특성은 최현자 외(2003)
에서 마련된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준용하여 준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충족’ 집단,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를 ‘미충족’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재무비
율에서는 [평균±3․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극단치
가 다수 존재하였기에 재무비율에 한해서는 극단치
를 제외한 995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8>과 <표 9>는 개인의 재무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로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 점수에 차이
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이며, 이 중 <표 8>은 단
순지표로서의 재무적 특성 수준에 따른 역량의 차
이를 나타내고 <표 9>는 재무비율 준거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나타낸다. 재무적 특성
에 따라서도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재무관리역량이 객관적
재무 복지와 연관이 있음을 예상하게 하였다.
<표 8>을 보면, 월소득이 높은 집단은 태도역량
과 기능역량의 점수가 높았고 월생활비가 많은 사
람들은 모든 역량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월
저축투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태도, 지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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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집단구분 (%) 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역량총점
월소득
상 (500만 이상) (24.75) 63.28 a 69.22 62.71 a 65.07 a
중 (250만~500만) (45.28) 63.49 a 69.69 57.88 b 63.69 a
하 (250만 이하) (29.96) 60.79 b 67.96 53.94 c 60.90 b
F값 4.88** 1.28 29.91*** 14.01***
월생활비
상 (250만 이상) (29.17) 64.32 a 71.41 a 60.59 a 65.44 a
중 (100만~250만) (34.18) 62.95 a 70.25 a 57.80 b 63.67 b
하 (100만 이하) (36.64) 60.99 b 66.06 b 55.84 b 60.97 c
F값 6.21** 12.76*** 10.11*** 18.53***
월 저축
투자
상 (150만 이상) (30.06) 65.71 a 70.98 a 62.52 a 66.41 a
중 (50만~150만) (31.43) 62.55 b 69.28 ab 58.33 b 63.39 b
하 (50만 이하) (38.51) 60.30 c 67.37 b 53.92 c 60.53 c
F값 17.04*** 5.19** 36.45*** 33.06***
금융자산
상 (1억3천만 이상) (25.08) 62.87 68.82 62.85 a 64.85 a
중 (2천만~1억3천만)(47.56) 62.76 68.81 58.60 b 63.39 ab
하 (2천만 이하) (27.36) 62.71 70.60 53.06 c 62.12 b
F값 0.01 1.40 36.15*** 4.99**
부동산
상 (3억2천만 이상) (25.47) 63.57 70.42 61.62 a 65.20 a
중 (8천만~3억2천만)(49.05) 62.49 68.38 58.63 b 63.17 b
하 (8천만 이하) (25.47) 62.27 68.77 55.26 c 62.10 b
F값 0.67 1.31 11.73*** 5.35**
부채총액
상 (3천만 이상) (23.92) 63.47 69.56 58.08 a 63.70
중 (0~3천만) (19.52) 63.34 70.51 55.73 b 63.19
하 (0) (56.56) 61.99 68.18 58.51 a 62.89
F값 1.73 2.15 3.20* 0.60
월 부채
상환액
상 (50만 이상) (17.89) 62.76 69.44 58.10 63.43
중 (0~50만) (25.93) 63.78 70.43 56.29 63.50
하 (0) (56.17) 62.01 68.14 58.52 62.89
F값 1.94 2.36 2.50 0.46
* p<.05, ** p<.01, *** p<.001
<표 8> 재무적 특성(단순지표)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의 모든 역량 점수가 높았고 금융자산과 부동산 집
단에 따라서는 기능역량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부
채총액이 중간인 집단의 기능역량 수준이 낮았지만
월부채상환액에 따라서는 역량 점수에 차이가 없었
다. 재무관리역량의 총점은 부채 관련 특성들을 제
외한 다른 모든 단순지표들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
를 나타내어, 대체적으로 우수한 재무관리역량 수
준과 여유로운 재무상태 간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소비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2년 3월 지우세요245








충족(96.70) 62.64 69.08 58.05 63.26
미충족( 3.30) 63.53 69.03 57.52 63.36







충족(94.21) 62.86 69.42 58.65 63.64
미충족( 5.79) 62.24 68.10 52.59 60.98




충족(91.81) 62.88 69.50 58.70 63.69
미충족( 8.19) 62.15 67.52 53.89 61.19







충족(89.39) 62.63 68.74 58.14 63.17
미충족(10.61) 62.41 70.55 56.79 63.25




충족(97.69) 62.54 68.92 58.38 63.28
미충족( 2.31) 65.74 72.09 50.29 62.70




충족(97.36) 62.58 68.72 58.60 63.30
미충족( 2.64) 57.84 65.86 53.36 59.02











충족(83.90) 63.16 69.78 58.63 63.86
미충족(16.10) 60.14 65.41 54.90 60.15






충족(81.87) 62.85 68.67 59.47 63.67
미충족(18.13) 62.79 71.12 56.49 63.47






충족(81.54) 62.85 68.67 59.47 63.67
미충족(18.46) 63.09 71.21 56.48 63.59
t값 0.20 1.83 -2.46* -0.08
※ [ ] 안은 최현자 외(2003)의 준거기준.
* p<.05, ** p<.01, *** p<.001
<표 9> 재무적 특성(재무비율)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특히 월저축투자 수준에 따른 집단별로는 모든
역량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재무관리역량
과 저축 및 투자행동 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월저축투자, 금융자산 및 부동산
액수에 따른 집단별로 기능역량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능역량의 우수성이 특히 자
산 증식에 관련된 재무관리행동으로 차별화되는 경
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7가지 단순지표 중, 태도역
량은 3개 특성에 따라, 지식역량은 2개 특성에 따
김정현․최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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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능역량은 6개 특성 집단에 따라, 역량총점은
5개 특성 집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재무비율 준거기준 충족여부에 따른 재무관
리역량을 나타낸 <표 9>를 보면, 대체적으로 재무
비율이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가계수지와
단기부채부담(월부채상환액/월소득)의 준거기준 충
족여부에 따라서는 구성요인별 역량 점수 및 역량
총점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태도역량과 지식역량은 유일하게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액/연간소득)의 충족여부에 따라서만
차이가 존재하여, 저축성향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
우 태도역량과 지식역량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역량의 경우는 가계수지지표와 단기
/장기 부채부담 지표를 제외한 모든 재무비율의 충
족여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서 비상자금,
중기부채부담, 저축성향, 투자성향 및 유동성에 있
어서 준거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기능역량 점수가
높아짐을 보였다. 특히 저축성향지표는 다른 재무
비율이 가지지 못했던 태도와 지식역량에 있어서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고 역량총점에서도 가장 나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기능역량에 있어
서의 차이를 보더라도 다른 재무비율에 비할 때 더
나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관리
역량과 가장 관련성이 큰 변수임을 짐작할 수 있
다. 분석에서 고려한 9가지 재무비율 중, 태도역량
과 지식역량에 대해서는 1가지가, 기능역량에 대해
서는 7가지가, 역량총점에 대해서는 3가지가 준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 재무적 특성의 수준별 재무관리역량의 차이
를 고찰한 결과, 객관적 재무복지 수준이 높은 집
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양호
한 재무관리역량을 보이기는 했지만, 특히 기능역
량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재무상태가 탁월한 사람들의 기능역
량이 우수하다는 것은, 양질의 재무관리역량이 활
발한 재무관리행동을 가능하게 하여 재무성과를 좋
게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실천적 역량인 기능 요인
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3.3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앞에서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 및 재무적 특성과
같은 객관적 특성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그렇다면 생활수준 및 재정
상태에 대해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 즉 개인의
주관적인 재무적 복지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에는 어
떠한 차이가 날 것인가도 궁금해진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
정상태 만족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수준 만족도
및 재정상태 만족도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족도
는 하~중~상에 이르는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수준 만족도의 평균값은 3.76
이었고 재정상태 만족도의 평균값은 3.55점으로
둘 다 중간 점수인 4점에 조금 못 미치는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수준 및 재정
상태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중~하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의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
족도에 따른 집단별로 재무관리역량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족도 수준에 따라 집단을 3개로 나누었다. 이 때
본인의 만족도를 1~3점으로 평가한 경우를 ‘하’집
단, 4점으로 평가한 경우를 ‘중’ 집단, 5~7점으로
평가한 경우를 ‘상’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별
로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소비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2년 3월 지우세요247
항 목 집단구분 (%) 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역량총점
생활수준
만족도
상 (5~7점) (24.50) 65.57 a 69.99 64.39 a 66.65 a
중 (4점) (40.19) 61.33 b 69.30 57.09 b 62.57 b
하 (1~3점) (35.31) 62.00 b 67.87 54.22 c 61.36 b
F값 10.35*** 1.75 46.84*** 24.50***
재정상태
만족도
상 (5~7점) (20.96) 64.00 69.51 64.36 a 65.96 a
중 (4점) (33.78) 61.79 68.30 58.35 b 62.81 b
하 (1~3점) (45.26) 62.57 69.20 54.49 c 62.09 b
F값 2.19 0.56 42.57*** 12.37***
<표 10>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한 결과가 <표 10>이다.
생활수준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태도역량과 기
능역량 점수 및 역량총점이 더 높았고, 재정상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기능역량과 역량총점이 더
우수하였다. 즉 재무관리역량의 우수성과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 간에도 어떠한 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무관리역량의 세 가지 구성요인 중
기능역량 점수는 두 가지 주관적 만족도 모두에 대
하여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세 집단 간 차이도 분
명하였다.
이상 재무적 특성 및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재무
관리역량의 차이를 검증한 위 연구결과들을 볼 때,
태도, 지식, 기능역량 중에서 기능역량이 객관적
재무상태나 주관적 재무적 복지 수준에 따른 뚜렷
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부터 소비자의 재무
관리역량과 객관적․주관적 재무적 복지와의 연관
성은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 중 기능역량의 역할
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재무관리에 있어서 태도 및
지식과의 연관성보다 기능과의 연관성이 더 우세하
게 나타나는 것은, 태도와 지식 간의 상호작용성과
기능역량의 실천적 성격에 기인한다.
소비자행동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소비자의 지식은 그 자체로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
어내는 면 보다는 내면적 요소인 태도 요인과 결합
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며(서은숙, 장
윤옥 2008; Mandell and Klein 2007; 이옥순,
김영남 2005; 홍성희 외 2004; 김인숙 2002;
박운아, 이기춘 1999; 황덕순 외 1999), 소비자
의 태도도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행동을 변화시키
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행동
변화에 반영된다(민현선, 이기춘 1999; Ostman
and Parker 1987; Scott and Willits 1994;
Haney 1991). 요컨대 소비자의 지식은 그 자체
로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면 보다는 내면적
요소인 태도 요인과 결합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며, 소비자의 태도도 역시 그 자체만으
로는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행동 변화에 반영된다. 즉 태도와 지
식은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식의 연관성이 기능
에 비해 미약하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기능역량이란 실천적 역량으로서 본 연구
에서의 기능역량 척도는 소비자의 기술적 행동 능
력에 관한 것이다. 즉 재무관리에 관련된 여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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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역량 척도는 실제
재무관리행동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특징 때
문에 재무관리행동과 그 성과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실천적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도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 최현자, 김정
현(2010)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경우 재무관
리에 있어서의 태도나 지식 수준은 일반소비자와
차이가 없으나 재무관리행동의 부족이 금융채무불
이행과 연관이 있다고 규명한 것이나, 김영숙, 김
여진(2006)의 웰빙상품 구매 후 행동에 관한 연구
에서 구매 후 만족도에는 태도와 기능 요인이, 불
평행동에는 기능 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결과들이 행동에 대한 기능 요인의 중요
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분
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실태를 분석한 결
과, 재무관리역량 총점은 100점 만점에 평균 63.14
점을 나타내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성요
인별로는 지식역량 점수가 가장 높고 기능역량 점
수가 가장 낮아 실천적 역량의 부족이 입증되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영역의 역
량 점수가 가장 높았고 노후설계 및 위험관리에 관
련된 역량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즉 우리나라 소
비자들의 경우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 수준이 부족
하다기보다는 실천적 영역에서의 역량 부족이 재무
적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여러 하위영역 중 은퇴설계와 위험관리 및 저축과
투자 등의 영역에서 역량 점수가 저조한 경향을 보
여, 우리 소비자들에게 재무관리에 있어서 근시안
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
비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둘째, 개인적 특성과 재무관리역량 수준 간 관계
를 분석한 결과,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학력이 높을수록 구성
요인별 역량 점수 및 역량총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무적 정보 환경이 풍족하고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며 학습능력이 갖추어 진 사람들이
재무관리역량을 잘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거주지역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점수를 분석한
결과, 태도나 지식 등 인지적 측면의 역량은 서울
외 수도권과 중소도시/읍면부 거주자가 우수한 점
수를 나타낸 반면, 기능역량은 서울시와 광역시 거
주자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모
습을 보였다. 이는 재무관리역량의 요인 중 실행과
관련되는 기능적 역량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외부
적 요인들의 풍부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개인이 재무관리를 실제로 행
하는 것은 그 기회가 다양하고 충분할 때 더 잘 이
루어질 수 있음을 입증한다.
셋째, 재무적 특성과 재무관리역량 수준 간 관계
를 고찰한 결과, 생활비 수준이 높을수록, 저축투
자를 많이 할수록, 저축성향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
우 태도, 지식, 기능역량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금융자산 및 부동산이 많을수록, 소득이
나 생활비 대비 금융자산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
우,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액수가 기준을 충족시키
는 경우, 그리고 투자성향지표와 유동성지표를 만
족시키는 경우에 기능역량이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
었다. 그런데 생활비나 부채총액도 많을수록 재무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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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계수지나
부채부담 준거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는 재무관리
역량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관리역량이 우수한 사람들은 소득 및 자산관리
를 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재무관리를 효
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넷째,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재정상
태에 대한 만족도는 중~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만족도 점수에 따라 재무관리역량 수
준에도 차이가 있어서 객관적․주관적 재무적 특성
이 더 나은 사람들이 재무관리역량 수준도 더 우수
하였다.
다섯째, 재무적 특성과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재
무관리역량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의 재무적 복지
에 가장 긴밀한 연관이 있는 구성요인은 기능역량
이었다. 즉 소비자의 재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기능역량을 끌어올려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 될 것이므로, 소비자의 재무관리증진을
위한 정책 고안이나 재무관리교육시에 실천력 강화
를 최우선 목표로 둔다면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5.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궁
극적 목적인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증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가지
고 있는 지식역량에 비해 기능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재무
관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재무관
리에 관한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
는 바를 재무관리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실천
적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유인을 제공
하고 생활 속에서 재무관리를 실천하는 방법에 관
한 지속적인 재무관리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특히 노후설계, 위험
관리, 저축과 투자에 관련된 영역에서의 역량이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역은 소비자가 실행
함에 있어서 스스로 능숙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영역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재무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역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에 있어
서 전문가 자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구성요인
별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능역량은 다양한 경험과
정보에의 접근성이 좌우하는 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재무관리 실천 역량
인 기능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관리를 수행하
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보원 및 인프라에 접근
성을 높여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재무관리역량의 수준과 재무적 특성 및 주
관적 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재무관리역량
이 우수할수록 재무적 특성과 주관적 만족도도 따
라서 우수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소비자들의 재
무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국민의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비자의 재무적 복지에 있어서 재무관
리역량의 구성요인 중 기능적 요인이 가장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천적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재무관리의 실
천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
이 좋을 것이다. 영국의 Child Trust Fund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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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의무적으로 자산관리를 경험하게 하
는 등의 방법은 기능적 요인의 촉진을 통한 재무관
리역량 증진의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을 분석한 본
연구는 소비자 측면, 정책적 측면, 소비자 교육적
측면에서 모두 의의가 있다. 소비자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본인에
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정책입안자는 실태조사에서 나타
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의 현주소를
보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
을 하는 입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
고로 국민들에게 부족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안
작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
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향후 주기적인 자료의 축적을 통한
재무 복지 향상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즉
본 연구는 재무관리역량의 측정과 소비자의 재무관
리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름길을 터줌으로써 국
민의 재무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와 소비
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소비자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즉 역량있는 금융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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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ncial Competency of Korean Consumers
Jung-Hyun Kim․Hyuncha Choe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financial competency of Korean consumers
and to verify the difference of financial competency according to their various characteristics.
To measure financial competency,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previous study
was used.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nd 1,045 subjects, who were managing
their own financial lives and aged 20 and over, were select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competency of Korean consumers was not satisfactory. They scored 63.14
of 100 points on average. To be detailed, the highest score came from the knowledge component
and the lowest point was obtained in the skill component, which indicates that they do not
tend to make the use of their knowledge. As for the sub-categories, they showed the highest
quality in managing their income and spending, while recording the lowest point in retirement
planning and risk management.
Second,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financial
competency found that consumers who were older-aged, male, with higher education, having
job obtained higher scores in each component and total scores. By the location of residence,
the scores for cognitive components such as the attitude and knowledge were shown higher among
people living in small and mid-size city areas, while the point for the financial skills was recorded
higher among people from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Third, the study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consumer financial competency showed that the scores for the attitude, knowledge and
skills were higher when living enpenses are higher, the amount of savings and investmen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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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and the standard of propensity to save is met. Particularly, the financial skill was
higher when the people own more financial assets and real estate, their financial assets meet
certain requirements compared knowledgincome and living enpenses, their total debt amount
knowledgfinancial assets meet certain requirement, and theedginvestment tendr the nd liquidity
indices meet certain levels.
Fourth, the satisfaction of Korean consumers with their living standards and financial
circumstances were found to range from moderate to low. The satisfaction scores were also
related to their financial competency and people with advanced financial characteristics
showed higher competency to managing their financial affairs.
Fifth, as for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it was the skill component
that was the most closely related to consumer financial welfare. As developing the functional
skill will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help improve the welfare, focusing on making people act
on real life will help when educating consumers on financial management.
Thes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offer guidance for policy-making and consumer
education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and enhance their financial welfare, and provide the
foundation to produce sound, responsible and competent consumers in financial market.
Key words: Consumer Financial Competency,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Financial Management Knowledge, Financial Management Skill,
Personal Characteristics, Financial Characteristics, Subjectiv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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